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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께서는 젖먹이들의 입에서 당신에 대한 찬미를 이끌어 내셨나이다, 오 주님!” 

오랜 수도 생활 동안 마리아 헤를린디스 수녀는 자신이 좌우명으로 삼은 시편 구절의 정신안에서 

따라 깊은 공감과 이해심으로 수행했던 교육자로서의 사도직을 통해 하느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았다. 

게르하르다 가베어스는 프란츠와 게르트루트 가베어스의 장녀로 태어났다. 세 명의 남동생과 한 

명의 여동생이 있었다. 고향인 게셔에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다닌 후 부모의 사업을 도왔다. 

1954년에는 성퇴니스의 노틀담 수녀원에서 1년을 보내며 요리와 가사 관리 훈련을 받았다. 

1958년 10월 15일 뮬하우젠에서 지원자로 입회하기 전까지 게셔-에스턴의 한 농장에서 일했다. 

입회 후 ‘마리아 헤를린디스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서원 후에는 뮬하우젠 관구의 여러 기관에서 안내실, 손님 응대, 세탁, 살림 등의 일을 맡아 

봉사했다. 

1976년부터 1978년까지 훼히타의 사회교육 전문학교에서 교사 양성을 받았다. 이후 

바흐텐동크의 아동보호시설, 켐펜의 안넨호프, 뒤스부르크-루어로트의 선원 아동보호시설에서 

그룹 지도교사로 일했다. 마리아 헤를린디스 수녀는 훌륭한 교사였고, 신뢰를 주었으며 각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알았다. 수녀는 이해심과 친절함으로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그룹에 

잘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었다. 헤를린디스 수녀는 교육자 팀, 아동과 학부모, 청소년 복지국이나 

카리타스 같은 공공 기관과도 좋은 협력을 이루는 데 열성을 보였다. 회의나 토론에서는 자신의 

의견과 우려를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표현했다. 날카로운 관찰력 덕분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도 할 수 있었다. 

교사로서의 일에서 은퇴한 후에는 포세낙과 켐펜에서 살림일을 맡다가 뮬하우젠의 살루스로 

옮겨갔다. 2012년 큰 수술을 받은 뒤라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수녀는 새 삶에 금세 적응했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몇 년 동안 제의실 담당으로 봉사했다. 이곳에서도 성실하고 세심했다. 동료 

수녀들을 위해 작은 심부름을 하고, 공동체 생활과 사교적 활동에 참여했으며, 사려 깊고 차분한 

방식으로 일상을 꾸려갔다. 또한 바깥 세상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수녀는 주어진 환경과 제약 

속에서 자주 만족을 표현했으며, 하느님께서 정하신 것은 모두 선하다는 확신 속에서 살았다. 

심한 낙상으로 수술을 받았고, 그 결과 세상을 떠났다. 하우스 살루스의 공동체가 저녁기도를 위해 

경당에 모여 “오소서, 이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왕의 잔치로 이끄소서”라는 

찬미가를 바칠 때, 이 청원이 이미 마리아 헤를린디스 수녀에게 이루어졌다. 


